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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, 가정용 태양열발전 보급 촉진
고정가격 매수제 도입 … 가정에서 쓰고 남은 태양열 전기 매입 의무화

일본이 2009년부터 독일 등 유럽에서 태양열 발전을 급속도로 보급하는 계기가 됐던 그린전력의 <고정가격

매수제도>를 도입한다.

일본 경제산업성은 가정에서 태양열 발전으로 생산해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현재 가격의 2배인 ㎾당 50엔

(약 750원)에 전력기업이 매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.

일본에서는 현재 가정에서 발전한 태양열 전기를 전력회사가 일반 가정용 판매가격인 23-25엔 정도에 자율

적으로 매입하고 있다.

이에 고정가격매수제도를 도입해 현재 판매가격의 2배로 향후 10년간 매입을 의무화함으로써 태양열 발전의

보급을 촉진해나갈 방침이다.

경제산업성에 따르면, 가정용 태양열 발전 설치비용은 약 250만엔으로 이중 50만엔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

가 보조하고 있다.

가정에서 생산한 전력의 50%를 자체 소비하고 나머지를 판매하면 15년간 약 200만엔의 수익을 올릴 수 있

어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.

전력기업의 비용 증가분은 태양열 발전을 설치하지 않은 가정의 전기요금으로는 매월 수십엔에서 100엔 정

도 추가로 부담된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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